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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맞는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자원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조사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북에 위치한 A 중학교 학생 345명

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응답을 제외한 335부를 SPSS v.22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분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종교와 수입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민주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으며 익애적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은 민주적 

양육태도에서만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자기효능감 이외의 변인이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preliminary study to analyz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types of middle school students. We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be implemented jointly at home and at school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facing the 

Free Semester System in 2016 to form an ide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To that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45 students attending a middle school located in Northern Seoul, and the 335 vali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v22. In the sociodemographic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parenting attitudes between groups in 

terms of religion and family income. The democratic attitude of parents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while the permissive attitude had a partial effect. The authoritarian attitude had no effect. 

Self-efficacy had a mediating effect in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 and the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These findings imply that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form a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intervention in variables other than self-efficacy is necessary in addition to par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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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는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

우 큰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주기로서, 이 시기에 있는 청

소년들은 Stanley Hall[1]이 말한 것처럼 질풍노도의 시

간을 보내게 된다. 청소년기는 또한 생애주기적인 특성

상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압박감은 더

욱 가중된다 할 수 있다.  

2014 통계청 자료[2]에 따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

절에 해당하는 13∼18세 청소년들의 고민은 주로 ‘공부

(52.6%)’와 ‘외모(13.1%)’, ‘직업(10.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공부가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고

려할 때 60%를 상회하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부담

을 느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확고한 가치관이나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 전문화, 세분화시켜 진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성인기에 인접한 

고등학교 시기이다[3, 4]. 그러나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시기부터 자신의 흥미와 특

성, 능력 등을 탐색하여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시험

해보는 진로탐색이 필요하다[5]. 그 이유는 중학생 시기

에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

을 부각시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확고한 

신념 없이 타인의 의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6, 7].

중학생의 진로탐색 필요성은 정부가 2016년부터 자

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

안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는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시행 배경

은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교육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입시일변도의 수업 방

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범사회적인 우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8].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하여 중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진로 지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형성한 진로의사결

정 유형을 파악하고, 그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을 분석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양육자로서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

로 성장,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체계이

기 때문이다[9]. 또한 진로 선택은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

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며[10],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와 관련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1]. 특히 한국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권위주의

적 양육태도나, 자녀 중심 문화로 인해 나타는 익애적 태

도는 자녀의 주도적인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12, 13].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서 행동의 선

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14].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5 16].

이에 본 연구는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

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기효능

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목전에 앞둔 중학생들의 효과적

인 진로지도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입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는 한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17], 

자녀가 평생 동안 활용할 사회화의 기초를 구축하고 성

격의 구조를 완성시키는 요인이 된다[18]. 또한 Basow 

& Howe[19]가 주장한 것처럼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부모로서, 자녀가 진로에 대한 적절한 결정

에 도달하고 학업 및 직업적으로 유능한 존재라는 자기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역할자이다[20, 21]. 이러한 

부모의 영향은 양육태도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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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취

하는 보편적인 행동양식[22]이나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경향성[23]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Symonds[24]는 1949년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으로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Schaefer 

[25]는 1959년에 애정-자율, 애정-통제, 거부-자율, 거부-

통제로 분류하였다. 그 후, Baumrind[26]는 1971년에 부

모 양육태도를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

(authoritarian) 및 허용적(permissive) 태도로 분류하였

다. 권위적 양육태도란 자녀로 하여금 성인이나 또래와 

협동하며 독립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면서 적절한 통제와 규칙에 대해 엄격하지만 온정

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양육방식을 지칭하는 반면, 권위

주의적 양육방식은 부모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부모의 지시를 따

르도록 하며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방식을 말한다. 허용

적 방식이란 자녀에게 적절한 통제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고 자녀의 행

동도 기대하지 않는 양육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Baumrind의 양육태도 분류는 스웨덴의 양육

에 대한 나의 기억’(my memories of upbringing) 척도에

서 거부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

태도로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거부적 양육

태도는 Baumrind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과보호적 태

도는 허용적 태도, 애정적 태도는 권위적 태도에 해당된

다[27].  

한편 한국 부모들의 자녀양육 방식은 독재적, 허용적, 

민주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28]. 첫째, 한국 사회는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는 권위적 문화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사회에

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말에 순

종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요

구에 지나치게 허용하고 과도하게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

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에 통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 셋

째, 적절한 애정과 통제를 결합시킨 민주적인 방식을 들 

수 있다. 정미라 외[29]도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양육 유

형으로 민주적 양육태도, 강압적 양육태도, 방임적 양육

태도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분류들은 Baumrind[30]의  

PAQ(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umrind의 PAQ(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권위

주의적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나 과보호

적인 태도인 익애적 양육태도, 애정과 통제가 균형있게 

제공되는 민주적 양육태도[31∼ 33]로 재구성하여 부모

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종교[34∼39]나 가정의 수

입[40∼43]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종교와 

수입이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분석하

고자 한다.  

2.2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의사결정이란 다양한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대

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택에 이르는 심리적인 과정

이나 실행과정[44], 또는 특정 문제 상황에 처하여 과학

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미래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며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과정[45]이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career decision)은 어떤 직업과 진로

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능력 발휘의 기회, 인간관계, 거주

지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일생

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적성, 흥미를 찾아 

성숙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하는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46]

일반적으로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문제는 진로결정

이나 미결정과 같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주요관심사가 

될 수 있는 한편, 진로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결정하는지와 관련된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47].

Dinklage[48]는 일반적인 의사결정유형을 계획형, 번

민형, 지연형, 마비형, 충동형, 직관형, 운명론형, 순응형

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중 계획형이 가장 합리적이

며 효과적인 의사결정유형으로 보았고, 직관형은 어느 

정도는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유형들은 비효과

적인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유형은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Krumboltz & Scherba[49]도 의사결정유형을 합리적, 충

동적, 직관적, 의존적, 운명론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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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Harren(1979)[44]은 Dinklage가 분류한 의사결정유

형을 개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

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기

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세 가지

로 재분류하고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도

구인 ACDM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을 개발하였다. 

Harren에 따르면 합리적 유형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하며, 신중하게 계획

을 세우고, 의사결정 전에 관련정보를 다시 살펴보며, 중

대 의사결정 시 문제가 예상될 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유형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인 직관적 유형은 의사

결정 시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욕

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을 하며, 여러 가지정

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보다는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유

형을 말한다. 세 번째 유형인 의존적 유형은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

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며, 친한 친구에게도 의사결정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사결정을 

못 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결정을 친

구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50]. 

본 연구에서는 Harren의 분류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으로 나누고, 중학생

들이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동안 가장 바람직

한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양

육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학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17], 또는 과제수행에 필

요한 동기와 인지적 자원이나,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

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

음[51]이라 할 수 있다. 

Bandura[14]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사

고, 정서, 환경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청

소년기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기효능감이 더욱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로 탐색 시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선택, 결정하

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진로탐색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를 추구하려는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52∼55].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

들은 진로선택과 진로탐색 행동을 할 때 봉착하는 장애

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숙한 

태도로 임한다[56, 57]. 

Bandura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자신감, 자기조

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나누었다[14]. 자신감이

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말하며,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재

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를 지칭한다. 

셋째, 과제난이도 선호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

정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반면, 자기효능감

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

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사실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오고 있다[58

∼6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의사결정 유형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

휘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61∼64].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합리적 진

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Bandura가 제시

한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발

휘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기효능

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

결정 유형 관계에서 어떤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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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 1. Study Model

3.2 연구문제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인가?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

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매개효과를 발

휘할 것인가? 

3.3 연구가설 

가설 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종교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수입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민주적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2. 익애적인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못할 것이다.  

가설 2-3.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

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가설 3-1.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중

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가설 3-2.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와 중

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가설 3-3.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

형에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3.4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 문제 및 가설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소재한 A 중학교 1-3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0일에서 11월 10일까

지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45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10부를 제외하고 33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v22.0를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한 요인분

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집단 간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의

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5 측정도구

3.5.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지근과 이기학

[65]이 번역하고 강고은[24]이 사용한 Baumrind의 PAQ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에 박종성[32], 송호

숙[66]과 이창옥[33]의 연구에서 사용된 익애적 양육태

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문항을 추가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뒤, 연구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24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별

로 민주적 양육태도, 익애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 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Likert 5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

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강고은[24]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Cronbach's α=.79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Table 1과 같다. 

3.5.2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이 개발한 

ACDM(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에 포

함된 진로의사결정 유형 검사를 고향자[67]가 번역하고, 

정주선[68]이 중학생용으로 수정 사용한 것을 예비조사

를 거쳐 본 연구의 목적 및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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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Scales 

Scales Reliability 
Validity 

KMO Bartlett P

Parenting Attitude .847 .914 3376.307 .000

Career-Decision Making Type  .702 .795 1807.830 .000

Self-Efficacy .899 .895 3302.050 .000

설문은 총 18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별로 합리적 유

형, 의존적 유형, 직관적 유형 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

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주선의 연구에서 보고

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758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나타난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Table 1

과 같다. 

3.5.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69]이 

개발하고 김범구[70]가 사용한 자기효능감 설문지를 예

비조사를 거쳐 연구 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24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별로 자신감, 자

기조절능력, 과제난이도 선호 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김범구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83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Table 1과 

같다. 

4. 분석 결과  

4.1 연구 대상의 특성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159명(47.5%), 여

학생이 176명(52.5%)으로 비슷한 비율로 집계되었다. 

학년도 1학년이 105명(31.3%),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115명(34.3%)로 집계되었다. 형제자매의 수는 한명이 

85명(25.4%), 두 명이 181명(54.0%), 3명 이상이 69명

(20.6%)으로, 전체적으로 형제 두 명 가족이 절반을 상

회하였다. 동거 부양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

생이 283명(84.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

를 이어 어머니하고 거주하는 학생이 34명(10.1%), 아버

지하고 거주하는 학생이 14명(4.2%), 조부모와 거주하

는 학생이 3명(.9%), 기타 거주 형태가 1명(.3%)으로 집

계되었다. 한편 진로에 대한 주도적인 양육자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부모 공통이 194명(57.9%)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뒤를 이어 어머니가 110명(32.8%), 아버지가 19

명(5.7%), 그리고 기타가 12명(3.6%)로 나타났다. 가족

의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29명(8.7%), 200-250만원이 

114명(34.0%), 350-500만원이 118명(35.2%),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74명(22.1%)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종

교로는 기독교가 102명(30.4%), 불교가 56명(16.7%), 

가톨릭이 14명(4.2%), 기타 종교가 6명(1.8%), 그리고 

무교가 157명(46.9%)으로 집계되었다. 연구 대상의 특

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School

Year 

1st 105 31.3

2nd 115 34.3

3rd 115 34.3

Gender
Male 

Female 

159 47.5

176 52.5

Number of

Sibling 

One 85 25.4

Two 181 54.0

Three & more 69 20.6

Living

with 

Father & Mother 283 84.5

Father 14 4.2

Mother 34 10.1

Grand Parents 3 .9

Others 1 .3

Major

Career

Guide 

Father 19 5.7

Mother 110 32.8

Father & Mother 194 57.9

Others 12 3.6

Family

Income 

(Million

KRW)

less than 2 29 8.7

2-2.5 114 34.0

3.5-5 118 35.2

Over 5 74 22.1

Family

Religion 

Christianity 102 30.4

Buddhism 56 16.7

Catholic 14 4.2

Others 6 1.8

No Religion 157 46.9

Total 3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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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Career-Decision Making Type by School Year 

School Year N
Rational  Type Intuitional Type Dependent  Type 

Mean SD Mean SD Mean SD 

1st Year 65 3.55 .76 3.35 .97 .3.21 .74

2nd Year 68 3.73 .68 3.32 .71 3.19 .80

3rd year 61 3.81 .84 3.22 .73 3.08 .92

F/P 1.857/.159 .452/.637 .442P/.643

Table 4. Difference in Parenting Attitude by Family Religion 

 Div. Frequency  
Democratic Attitude Permissive Attitude Authoritarian Attitude

M SE df M SE df M SE df

Christianity  102 3.97 0.70

4

/

329

3.17 0.79

4

/

330

3.07 0.57

4

/

330

Buddhism  56 3.89 0.62 3.22 0.74 3.10 0.71

Catholic   14 3.71 0.79 2.94 0.83 3.09 0.83

Others  6 3.81 1.04 3.54 0.95 2.97 0.73

None   157 3.86 0.69 3.21 0.79 3.03 0.69

F/P .704/.590 .709/.586 0.138/.968

Table 5. Difference in Parenting Attitude by Family Income 

 Div. Frequency  
Democratic Attitude Permissive Attitude Authoritarian Attitude

M SE df M SE df M SE df

less than 

2Million KRW  
29 3.75 0.70

3

/

330

3.10 0.92

3

/

331

3.12 0.68

3

/

331

2Million-

2.5Million KRW 
113 3.77 0.72 3.16 0.85 3.09 0.68

3.5Million-

5Million KRW 
118 3.95 0.70 3.20 0.72 3.04 0.64

Over 

5Million KRW 
74 4.04 0.61 3.29 0.73 3.01 0.67

F/P 3.106/.027* .614/.606 .361/.781

*p<0.05 

4.2 학년별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차이  

학년별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평균은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지

만, 직관적 및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학년이 높을

수록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

로의사결정 유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동된다는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진로의사결정 유형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

도 차이  

4.3.1 종교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 

종교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태도는 F=.704(P=.590), 익애적 양육태도는 

F=.709(P=.586), 권위적 양육태도는 F=.138(P=.968)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3.2 가족의 수입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 

수입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태도는 F=3.106(P=.027)으로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

이가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되

지 않았다. 한편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적 양육태도는 

각각 F=.614(P=.606)와 F=.361(P=.781)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4.4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에 참

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

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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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 on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Type by School Year 

Independent Var. N Model B SE β t R
2

F/P

1
st 
Year 65

(constant) 1.841 .535 3.390

Democratic 

Attitude 
.472 .141 .429 3.776*** .185 14.261/.000

2
nd 

Year  68

(constant) 2.139 .413 5.182

Democratic 

Attitude 
.418 .446 4.046*** .199 16.367/.000

3
rd
 Year 61

(constant) 1.893 .539 3.154

Democratic 

Attitude 
.422 .381 3.168** .145 10.037/.002

*p<.05, **p<.01, ***p<.001

Table 7. Effect of Permissive Parenting Attitude on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Type by School Year 

Independent Var. N Model B SE β t R
2

F/P

1
st
 Year 65

(constant) 3.065 .388 7.889

Permissive Attitude .217 .241 1.972* .058 3.889/.005

2
nd
 Year  68

(constant) 3.280 .336 9.763

Permissive Attitude .154 .101 .186 1.541 .152 2.375/.128

3
rd
 Year 61

(constant) 2.093 .330 6.345

Permissive Attitude .469 .101 .516 4.627*** .266 21.413/.000

*p<.05, **p<.01, ***p<.001

분석하기 위해 학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4.1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

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

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년별

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민주

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

는 영향은 1. 2. 3학년이 각각 t=3.776(p<.001), t=4.406 

(p<.001)과 t=3.268(p<.01)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되었

다. 설명력(R2
)은 1. 2. 3학년이 각각 18.5%, 19.9%, 

1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모든 학년에서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4.4.2 익애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

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

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년별

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익애

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

는 영향은 1학년이 t=1.972(p<.05), 3학년이 t=4.627 

(p<.001)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지만 2학년(t=1.541)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익애적 양육태도가 1학년보다 3학년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3학년 학생들이 부모의 익애적

인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명력(R2
)은 1학년과 3학

년이 각각 24.1%와 51.6%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4.4.3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년

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권

위적인 양육태도는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어떤 경우에든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기여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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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 of Authoritarian Parenting Attitude on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Type by School Year 

Independent Var. N B SE β t R
2

F/P

1
st
 Year 65

(constant) 3.828 .411 9.316

Permissive Attitude -.006 .133 -.006 -.045 .022 .002/.965

2
nd
 Year  68

(constant) 3.432 .377 9.102

Permissive Attitude .109 .377 .117 .954 .000 .911/.343

3
rd
 Year 61

(constant) 3.862 .448 8.618

Permissive Attitude -.096 .150 -.082 -.635 .007 .404/.528

*p<.05, **p<.01, ***p<.001.411

Table 9.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 and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Phas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2
F/P

Phase 1

(Independent 

→ Mediating)

Democratic 

Attitude 
Self-Efficacy  .240 .055 .301 4.369*** .090 19.086***

Phase 2

(Independent 

→ Dependent)

Democratic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458 .074 .406 6.610*** .165 37.947

Phase 3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Democratic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397 .077 .352 5.174***

.194 23.020

.252 .096 .179 2.631**Self-Efficacy 

*p<.05, **p<.01, ***p<.001

4.5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공동 양육 가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

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양육태도에 대해 3단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5.1 민주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 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4.369, p<.001), 매개효과 분석의 첫 번째 조건

을 충족시켰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6.610, 

p<.001) 매개분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3

단계에서도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을 동

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종속변수

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t=2.631, 

p<.001), 그와 동시에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의 영향력

이 2단계(β=.406, p<.001)보다 줄어(β=.352, p<.001) 자

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각 단계의 설명력(R2
)은 각각 

9.0%, 16.5%, 19.4%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합리적 진로의사결

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Z=3.001, p<.01)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

과는 Table 9와 같다.

4.5.2 익애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 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익애적 양

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t=.352) 매개효과 분석의 첫 번째 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했으므로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2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가 종속변

수인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754, p<.05), 3단계에

서도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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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Permissive Parenting Attitude and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Phas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2
F/P

Phase 1

(Independent 

→ Mediating)

Permissive 

Attitude 
Self-Efficacy  .015 .044 .025 .352 .001 .124

Phase 2

(Independent 

→ Dependent)

Permissive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155 .060 .183 2.754* .033 6.628*

Phase 3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Permissive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149 .058 .176 2.574*

.112 12.056***

Self-Efficacy .396 .096 .281 4.115***

*p<.05, **p<.01, ***p<.001

Table 11.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Parenting Attitude and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Type

Phas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2
F/P

Phase 1

(Independent 

→ Mediating)

Authoritarian

Attitude 
Self-Efficacy  -.069 .042 -.117 -1.637 .001 2.680

Phase 2

(Independent 

→ Dependent)

Authoritarian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027 .059 -.033 -.458 .033 .210

Phase 3

Independent,

Mediating 

→ Dependent

Authoritarian

Attitude 
Rational

Career-Decision 

Making 

.000 .058 .000 .006

.081 8.451***

Self-Efficacy .402 .098 .285 4.083***

*p<.05, **p<.01, ***p<.001

립변수로 투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종속변수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t=4.115, p<.001), 

그와 동시에 익애적 양육태도도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74, p<.05).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익애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매개효과를 발휘하

지는 못하지만, 익애적 양육태도가 중학년 자녀의 합리

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 분석(Table 

7 참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익애적 양육태도 자체는 중

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부분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4.5.3 권위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 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권위주의

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나(t=-1.637) 매개효과 분석의 첫 번째 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2단계에서도 독립변수인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58). 또한 부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독립

변수로 투입하고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종속변수

로 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t=4.083, p<.001),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합리

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006).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가 중학년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학년별 영향에서 나타난 결과(Table 8 참조)에서 나타난 

것처럼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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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본 논문은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가

정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육

태도를 민주적. 익애적,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각각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년별로 분석하고, 각각

의 양육태도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사이에서 자기

효능감이 발휘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가족의 

종교에 따라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민주

적, 익애적 및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모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존감에 미

치는 영향에서 신앙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이해주

[71]의 논문, 신앙이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이창옥[2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지

만, 종교를 가진 가정의 양육태도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김용국[38]과 지유선[39]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수입에 따라 중학

생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민주적 양

육태도와 익애적 양육태도는 수입이 높을수록 증가하였

다. 이는 수입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더 큰 

관심을 쏟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평균 점수는 수입

이 낮을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

존중감,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현석[72]

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설아[73]의 연구에서 수입이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입이 높은 가정일수

록 자녀의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보다 민주적이

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정의 수입이 자

녀가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학년별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된 분석에서

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수준은 학년이 높아질수

록 평균값이 증가하였으며,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평균

값이 감소하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 진

로의사결정 유형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직관적 진로의

사결정 유형과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수준은 낮아

지는 것을 뜻한다. 한편, 모든 의사결정유형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이미 중학교 이전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중학교 입학 이전에 상당 부분 형성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민주적 양육태도

는 학년과 관계없이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의

사결정 유형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75, 7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익애적 양육태도는 1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

학년 학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이 부모의 익

애적인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시

하는 것이다. 익애적인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예측 가능한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익애적 양육태도에 대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반면에 권위

주의적 양육태도는 모든 학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

정 유형의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권위적

인 양육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그러한 목표를 위해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부모의 민주

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에서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습력의 관계를 분석한 김지자 외[77]의 연구, 

중학생의 진로 성숙과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고복순[78]

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 하에서는 중학생을 포함하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

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

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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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하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환경에서 성장한 중학생 자녀의 경우 합리적인 진로의사

결정 유형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자기효능감이 아닌 다른 변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6. 결론

이상의 분석 및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서 민주적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보다 민주적인 양육 

행동을 보여주는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부모교육 프

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익애적 양육태도

는 예측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중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서 학년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중학교 이전에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상당부분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

을 증진시키도록 돕기 위해서는 중학교 이전부터 그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 논의된 것처럼 익애적 양육태도

와 권위적 양육태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발

휘하지 못하므로 익애적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

도 하에서 성장한 중학생 자녀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모교육과 함께 자기효능감 이외의 다양한 변수를 결합

시킨 진로 지도 도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

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양육태도를 민주적으로 변

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자기효능감에 추가

적인 매개 변인들을 개입시킬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지도를 시

작하는 시점이 중학생 이전에 다루어질 필요성을 확인했

다는 점도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단일 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더욱 의미있

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최소한으로 제

한하였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초점

을 맞추었지만, 직관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장점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향후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맞이하는 중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의사

결정 유형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과 함께 가정과 학교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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